누구나 인새에서 가장 좋아하는일, 가장 잘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인생에서 운동은 잘하고 좋아하는 일 이였다. 사실 잘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좋아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중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했다. 축구는 나의 자부심, 자존심과같은 존재였고, 중요한경기에서 패배하는 날에는 눈물마져 흘렸다. 그 만큼 나에게 있어서 축구는 큰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축구는 빈약한 친구관계에 활력소 였고, 나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내가 가장좋아하는 일 이였다. 물론 내가 다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도 불편하다고 정도만 느끼고 있었다. 고통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펑펑 울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을 집에서 계속해서 울었다. 십자인대 파열은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왔고 수술은 불가피 했다. 수술 후 몇 개월을 목발을 지고 다녔고 나의 삶의 패턴은 집, 학교, 집 , 학교로 단순 해졌다. 자취를 했던 나는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도 없었다. 혼자 너무 외로웠고, 슬펐고, 힘들었다. 또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형의 군입대도 나의 정신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꿈에 계속해서 다치는 장면이 나오고, 축구를하는 내가 나 올 때면 그날은 하루 종일 괴로웠다. 나는 점점 나 자신을 가시갑옷에 가두었고, 점점 예민해졌다. 그러면서 나의 인간 관계는 단순한 정도를 넘어 거의 없는 수준에 다 달했고, 또 나의 건강상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몸무게와 통증, 또 정신적을 도 점점 안 좋아졌다.
[bookmark: _GoBack] 또한 군대까지 면제를 받았다. 나는 군인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군인 꿈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숨긴체 친척들에게 군면제를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 이렇게 하면 나의 기분이 풀릴줄 알았지만 오히려 깊은 허무감과 가슴이 꽉 막힌 듯 느낌을 받았다. 곧 고향친구들이 한 두 명씩 군대를 보면서 그들 과 점점 격차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끝없는 자기혐오와 대인 기피적인성향 과 우울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나는  친구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상담에 내용도 좋고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었다. 나의 자존감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상담에 횟수가 늘어날수록 상담에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세히 알아본결과 상담사를 사칭한 우리가 잘 알고있는 그 유명한 신천지였다. 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다. 부모님 한테는 그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소에 이러한 포교에 당하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내가 굉장히 창피하고 괴로웠다. 이 사실은 부모님도 모르시는 사실이고 나는 내가 더 큰 수령에 빠질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마 하루이틀이 지나니 오히려 내 자신이 대견했다. 이 정도에서 끝난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내가 상담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면서 가졌던 마인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였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매사에 의혹이 없다. 또한 사람만나는것이 매우 두렵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내가 절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있다. 나 자신은 내가 바뀌어야한다. 너가 아닌 내가 바뀌어야한다.
